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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Satisfaction, and Re-participate Intention among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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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태도, 여가촉진, 여가제약, 여가만족, 그리고 재참가 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의 추출법은 비확률적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
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고 현재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남녀 54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
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구성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사는 사회체육학 전공교수 3인과 사회체육학 박사과
정생 3인 등 총, 6명에게 검증받았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
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p<.05).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쳤
다(p<.05).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
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여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
을 미쳤다(p<.05).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ttitudes, leisure promotion, leisure drugs, 
leisure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to rejoin maritime sports b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selected 542 adult men and women who live in Seoul and the Incheon,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s, and who were currently engaged in marine sports activities.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SPSS 21.0 and AMOS 18.0 for the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isure attitudes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did not affect the 
promotion of leisure (p>.05). Second, the attitude towards leisure of the marine sports participants had
a negative effect on using leisure pharmaceuticals (p<.05). Third, the leisure attitudes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affected their leisure satisfaction (p<.05). Fourth, the promotion of leisure activities of the 
marine sports participants did not affect their leisure satisfaction (p>.05). Fifth, the leisure restrictions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did not affect their leisure satisfaction (p>.05). Sixth, the leisure activities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affected the intention of rejoining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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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스포츠는 자연친화적 스포츠 활동으로 인하여 많
은 동호회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여가활동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동화되어 참여자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
고 있다[1]. 최근에는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충
남 서산), 세한대 해양레저학과(전남 영암), 영산대 해양
레저관광학과(경남 양산),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부
산 대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부산 영도) 등 많
은 대학에서 전공 교과목 및 교양스포츠 과목으로 해양
스포츠를 채택하는 등, 해양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3]. 여가시간의 증가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스포츠로 분류되었던 해양스포츠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참여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여가학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태도와, 해양스포츠 참여를 유도하
는 여가촉진과 참여를 방해하는 여가제약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양스포츠 참여 후, 참여자들의 여가만족과 재
참여 의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여가태도(Leisure Attitude)란, Burdge[4]에 
의하면, 사람들이 여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혹은 상태를 여가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여가를 향유
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이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여가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여가
행동은 여가태도의 외형적 표출로서 여가태도와 여가행
동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
록 정기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5], 
여가태도가 여가활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요인으로서 참여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여가활
동을 예측ㆍ분석하고 또한 관계원인을 찾아 여가에 대
한 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6, 7].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여가태도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여가촉진(leisure facilitation)이란, 여가선호
를 형성하거나 촉진하며 여가참여를 강화하거나 장려하
는 요인들이라고 정의하였다[8]. Raymore[8]는 모든 사
람들이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가활
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제약으로만 설명하는 여가제
약이론의 기본가정을 비판하면서 개인적 촉진, 대인적 촉
진, 환경적 촉진으로 구성된 ‘여가촉진모형(Leisure 
Facilitators Model)’을 제시했다. Raymore[8]는 여가 
제약과 촉진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둘이 동일 선상에 있음을 전제하여 이론을 전개해 나간
다. ‘촉진요인’에 대한 개념은 기존에 먼저 성립되어 있던 
‘제약요인’ 들에 대한 개념에서 이론적인 연속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 즉, 제약이론에서 여가 비참여자는 제약요
인이 있기 때문이고 여가 참여자는 제약요인이 없기 때
문이라면, 촉진이론에서는 여가 비참여자는 촉진요인이 
없기 때문이고, 여가 참여자는 촉진요인이 있기 때문이라
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제약과 촉진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제약의 제거가 곧 촉진이며, 촉진의 부족이 곧 제약이 되
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그렇다’
라고 결론짓지는 않는다. 앞으로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
들이 필요하며,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제약요인
과 촉진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Raymore[8]는 생태
적 접근을 이용하여 여가에서도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태학적 접근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가와 관련된 환경요인이 개인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여가 제약 요인과 여가촉진 요인
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한 
개인의 여가 참여는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과 촉진
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셋째,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은 여가참여에 
제약을 주는 복합한 요인을 규정짓고 여가참여, 동기부
여, 만족 등과 여가활동 참여의 사회·심리적 현상과의 관
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9]. 또한 구창모[10]는 여가제약
이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불참보다는 변형된 여가참여형태
를 낳기 때문에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
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약 요인으로는 접
근성, 관심, 개인의 건강, 두려움, 재정적 문제, 참여시간, 
정보의 부족, 파트너의 부재 등이 있다. 제약 요인은 다른 
여가활동으로 전이될 가장 큰 가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 활동 후에 참여자가 경험하는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는 체육 및 스포
츠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만족이란, 특정 여가활동에 참
여하면서 느끼는 개개인의 즐거움 또는 만족감으로서 여
가활동을 선택, 참가, 재참여 그리고 중단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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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여가태도가 여가촉
진과 여가제약,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재참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
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함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증가하는 
그 원인과,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촉진
요인, 제약요인, 만족, 그리고 재참가 요인을 분석하여 해
양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1 연구가설
해양스포츠 참여자에 대한 여가참여, 만족에 관한 연

구[1, 2, 45]들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여가태도, 제약, 촉
진에 관한 연구들을[7, 11]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
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촉진은 여가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
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고 현재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남녀 54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추출법은 비확률적 표본 추출법 중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내용
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이중응답 등 본 연구에
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542명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mulation marine sports 
participants 

Concepts N %

Gender Male
Female

347
195

64.1
35.9

Live

Seoul
Inchon

Kyounggi
Chungcheong

129
142
158
113

23.8
26.2
29.2
20.8

Marine
Sports

Water ski 92 17.0
Yacht 80 14.8

Skinscuba 107 19.7
Windsurfing 103 19.0

Jet ski 88 16.2
Dinghy yacht 72 13.3

Total 542 100

2.2 측정도구
2.2.1 설문지구성

Table 2. Summary of the Scales Used

Scale Item Number of 
Question

Characteristics Gender, Live, Marine Sports 3

Leisure
 attitude

Cognitive(6)
Emotional(6) 
Behavior(6)

18

Leisure
 facilitation

Personal(5)
Interpersonal(5)

Structural(5)
15

Leisure
 constraint

Level(7)
Facility(2)
Time(3)

Courage(3)
Environment(2)
Recognition(3)

Physical(2)

22

Leisure
 satisfaction

Self-improvement(3)
Stress solution(4)

Promotion of health(3)
Technical development(4)
Interpersonal relation(3)

17

Re-participate
 intention Re-participate(5) 5

Total 80

2.2.2 조사도구
설문지 구성 중 여가태도 척도는 Regheb & 

Beard[13]가 개발한 여가태도척도를 바탕으로 이문진
[14]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가촉진  척도
는 Raymore[8]의 Facilitators to leisure 연구를 김용
수, 이훈 [15]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
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가제약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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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2 x2/df TLI CFI RMSEA Cronbach’ α

Leisure attitude 137.711 2.994 .961 .973 .061 .905
Leisure facilitation 165.731 2.402 .950 .967 .051 .853
Leisure constraint 450.155 2.981 .932 .956 .061 .867

Leisure satisfaction 248.809 2.734 .958 .972 .057 .935
Re-participate intention - - - - - .879
a) saturated model 

Crawford & Godbey[16]가 제시한 척도를 바탕으로 
이철원과 지현진[17]이 개발한 보편적 여가제약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여가만족 척도는 안병욱[12]의 한국형 여가만족 측정도
구를 개발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재참가 의도 척도
는 배향남[18], 최영진[19] 등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바
탕으로 박선희[20]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연구 변인은 모두 5점 리커드 척도로 사
용하였다.

2.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구성의 적합도 판단을 위

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사는 사
회체육학 전공교수 3인과 사회체육학 박사과정생 3인 등 
총, 6명에게 검증받았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여러 가지 적
합지수 중 Bentler[21]가 제시한 CFI, Bentler & 
Bonett[22]이 제시한 TLI와 Jorekog와 Sorbom[23]이 
제시한 GFI, Steiger & Lind[24]가 제시한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적용하였다. 한편 CFI와 TLI, GFI의 경우 
.8-.9 이상, RMSEA의 경우 .09 이하가 된다면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25]. 

본 연구 변인인 여가태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61, CFI .973, RMSEA .061로 나타났고, 여가촉
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50, CFI .967, 
RMSEA .051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32, CFI .956, RMSEA .061로 나타났고, 여
가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958, CFI .972, 
RMSEA .05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값이 모두 .7과 .5를 모두 상회하고 있어 집중타당도 역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26]. 또한 신뢰성 분석을 위
해 Cronbach's α계수를 검증한 결과 모두 .7 이상으로 
측정도구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는 [Table 3]과 같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21.0을 이용

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연구도구의 신뢰도분석,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 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여가태도, 여가촉진, 
여가제약, 여가만족, 그리고

재참가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

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8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Leisure 
attitude 1

Leisure 
facilitation .000 1

Leisure 
constraint -.094* .059 1

Leisure 
satisfaction .092 .143* .146* 1

Re-participat
e intention .501*** -.001 -.154* .485*** 1

*p<.05, **p<.01, ***p<.001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모형적합도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

와 같이 CFI=.940, TLI=.932, RMSEA=.052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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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Structural Equaling Modeling Analysis
Path Estimate S.E. t-value

H1 Attitude ➡ Facilitation .011 .021 .510 Reject
H2 Attitude ➡ Constraint -.096 .048 -1.996* Accept
H3 Attitude ➡ Satisfaction .175 .044 1.683* Accept
H4 Facilitation ➡ Satisfaction -.113 .098 -.153 Reject
H5 Constraint ➡ Satisfaction .027 .046 .587 Reject
H6 Satisfaction ➡ Re-participate intention .116 .055 2.106** Accept

*p<.01, **p<.01

Table 5. Goodness of fit index of the measurement 
model

x2 df CFI TLI RMSEA
Model Fit 

Index 585.083 243 .940 .932 .052

3.3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Fig. 1]과 [Table 6]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설1인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β=.011, t=.510, p>.05). 가설 2인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
=-.096, t=-1.996, p<.05). 가설 3인 여가태도는 여가만
족에 영향을 미쳤다(β=.175, t=1.683, p<.05). 가설 4인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113, 
t=-.153, p>.05). 가설 5인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β=.027, t=.587, p>.05). 가설 6인 여
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β=.116, 
t=2.106, p<.01).

Fig. 1. Results of proposed model measurement

4.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촉진과 여가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최현
욱, 이민석[27]의 연구결과와 노인의 여가를 촉진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여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한 전영숙[28]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연령(20-30세)이 최현욱, 
이민석[27]과 전영숙[28]의 연구대상 연령(60-70세)과 
다름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해양스포츠의 특성상 타 종
목에 비하여 활동적이고 수영을 기본으로 하는 종목이 
많아 20-30대의 분포가 높으며, 연령층에 따라 여가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9] 보도 자
료에 따르면 15-19세 및 20대의 거의 절반 정도가 ‘개인
의 즐거움을 위해’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
을수록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의 연령층에 따라 여가에 
대한 태도와  인식, 활동방법,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
가태도가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사
료된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제약에 부
(-)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제약이 여가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황선환[30]의 연
구결과와 배드민턴 동호인의 여가태도가 여가제약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남영균[31]의 연구결과가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이 많을수록 
여가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가제약
은 서론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여가 참가를 방해하는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구창모[10]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제
약이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Raymoe[8]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제약과 여가촉진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서도 그 둘이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양스
포츠라는 여가의 특성상 제약의 하위요인인 날씨, 접근
성, 안전성, 사망률, 국민인식 등과 같은 여가제약이 부
(-)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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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태도와 여가만족도 간 
영향관계를 밝힌 최길례[32]와 임번장[3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대학생의 여가태도와 여가만족에 
대하여 연구한 이려정[3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분
석결과이다. 또한 생활체육과 같은 건전하고 적절한 스포
츠 활동을 통해 각박한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개선과 유
지, 스트레스 해소,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상덕ㆍ최천진[35]의 연구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강한 
연대의식과 우애, 친밀감과 친교의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임번장[36]의 주장과도 일치되는 분석결과이다.  또한, 
강영롱[37]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 참여는 실기능
력향상 즉 기술발달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성취욕 등
을 충족시킴으로써 경험하는 즐거움을 가져왔기 때문이
라고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해양스포츠가 참가자들로 하여금 여가로서 스트레
스해소, 기술발달, 즐거움 등 충분한 만족감을 전달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현승, 이근모[38]
의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하위문화에 대한 조사 
중 자연과의 일체감이 중요한 만족감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임진선, 조경태, 강형길[39]에 따르면 자연과의 
일체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이를 
보다 원활히 이끌 수 있는 여가촉진 요소의 제공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현재 국내 해양스포츠는 대부분 단순 체
험에 머물러 있어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체험을 통
한 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기존 해양스포츠 체험의 목적이 단순체험, 
기술습득, 능력향상에 머물러 있어, 경관감상, 힐링, 여유
를 찾을 수 있는 감성적 여가촉진의 부족으로 여가만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숙[40]의 연구
에서는 여가스포츠 참여 제약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
며 분석 결과 제약이 높으면 참여가 줄어든다고 하였으
며, 황인옥 외[41]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이 참여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
서 참여에 대한 제약이 높을수록 동기는 감소하여 부적
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및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여
가제약은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하고 있지만 여가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

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손선미[42]와 최성범, 
박승환[43]은 스포츠 체험이 후속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데, 후속 행동은 재 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설정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Kao, Huang & 
Wu[44]의 연구에서도 체험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하게 
되며, 재방문을 통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권영훈[45]은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체험에 동
기화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적인 해양스
포츠 활동은 물론 생활만족을 통한 구전의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주장하며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체
험을 통한 여가만족은 선택행동 즉 재참가 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태도, 
여가촉진, 여가제약, 여가만족 그리고 재참가 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고 현재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남녀 542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촉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는 여
가제약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
여자의 여가태도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해
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촉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제약은 여
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섯째, 해양스포츠 참
여자의 여가만족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여가만족 척도를 제
외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도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에 적합한 설문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로 한정하였
다. 따라서 전국의 해양스포츠 참여자에게 확대 해석하기
에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하
여 연구를 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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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도구를 이용한 양적연구
로 진행하였다. 설문도구로 밝힐 수 없는 요인들을 질적 
연구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요인들을 밝힐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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